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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련 변인들과 학교 응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The Effect of Ego-Related Variables and 

School Adjust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김세 (Se Young Kim)1)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lf-concept, self-efficacy, self-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582 fifth and sixth grad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were all confirmed as variables that had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se, it was found that school adjustment and self-resiliency turned out to have a more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Second, as for the greatness of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which mediates the ego-related variables and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self-concept proved to be greater in that order. Third, self-concept turned out to be the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compose an 

intervention method for the promotion of life satisfaction case by case for short term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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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변하는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

트 스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역설 으로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폭

력, 왕따, 게임 독, 우울, 불안 등의 부 응 문

제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이들의 

정신건강과 응에 한 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주

 행복과 생활에 한 만족도는 어떤 수

일까? 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2013)

에서 우리나라 아동을 상으로 생활만족도와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주  행복과 생활만족도는 OECD국

가들과 비교할 때 최하 수 인 것으로 보고된

다. 특히 생활 반과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

는 상 으로 더 낮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

다. 자신의 생활에 한 만족의 정도인 생활만

족도(Baek, 2004; Cha, 2001)가 개인의 주  

행복감을 결정짓는 핵심 인 요인인 동시에, 

정신건강과 학업성취, 가출충동이나 자살충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유발에도 한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

할 때(Chun & Lee, 2006; Lew, 2013; Son, 

2005),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삶에 한 만족도를 재고하기 해, 일

차 으로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보다 구체 이고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련해 지 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자녀 계  

래 계의 질과 갈등양상이 아동의 생활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 

Lee, & Lim, 2013). 한 일상생활과 련해 학

교생활에 응 이며(An et al., 2013) 스트 스

를 게 경험할수록(Lim, 2010)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 졌다. 그리고 개인 내  

기제인 자아개념(Terry & Huebner, 1995), 자기

효능감(Kim & Yi, 2011), 자아존 감, 자아탄력

성(J. Kim, 2012; Kim & Lim, 2013)의 자아 

련 변인들이 정 이거나 높은 수 일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일 되게 보고되고 있

다. 그 에서도 특히 자아 련 변인들은 생활

만족도와 련해 많은 연구자들이 을 맞추

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자아 련 변인이란 일반 으로 ‘자아(ego)’와 

‘자기(self)’를 두어로 사용하는 개념들을 말하

는데(Lee & Koh, 2003), 주로 이론  의 차이

에 의해 그 사용이 달라진다. 일반 으로 자아

(ego)는 외  요구에 맞추어 내  요구를 조정하

는 기능들의 집단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강도(ego-strength) 등과 같이 기능과 련되

어 행 주의나 능동 인 면으로 설명된다. 이와 

비교해 자기(self)는 인식된 자기 자신, 체 인격

을 가리키는 의미로,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

상(self-image), 자아정체감(self-identity), 자아존

감(self-esteem), 자아지각(self-perception),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같이 상화되어 인식된 

측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Lee & Koh, 2003; 

Park, 2004). 이러한 을 토 로 자아 련 변

인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자아개

념, 자아탄력성,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역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자아개념은 자아가 스스로에 해 

갖는 생각, 느낌 등을 포함하여 자신에 해 지

각된 모든 견해(Jo & Lee, 2010; Song & Lee, 

2005)로 정의되며,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  문

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심리  어려움을 극복하

고 응하는 기능  유연성(Brooks, 2006; Br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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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stein, 2001), 자아존 감은 자아개념에 

한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해 스스

로 내리는 우호  정서  태도(J. Kim, 2012)로 

정의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성

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Bandura, 

1997; Farber, 2000; Marshall, 1991)으로 정의된

다. 정리하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지각과 

신념이라는 인지  요소, 자아탄력성은 기능  

요소, 자아존 감은 정서  요소와 련된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간에는 자아의 발달 

과정과 맞물려, 선행되는 요인  향 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Won, 2013; 

Yoo, Eurm, & Park, 2011).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한다면, 자아 련 변인들을 다루는 연구는 각각

의 개념에 한 독립 인 근은 물론 변인 간 

계양상에 한 통합 인 근도 충분히 시도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와 자아 련 변인들의 

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으

나(Jang & Ahn, 2013; J. Kim, 2012; Kim & Yi, 

2011), 명확한 개념정의를 토 로 자아 련 변

인들 간의 계경로에 한 통합 인 근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한 보

다 효과 이고 구체 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자아 련 변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 하여, 각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과 계경로를 보다 종합 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자아 

련변인 만큼이나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학교 응이다(An et al., 2013; Lew, 2013). 

학교는 아동이 지 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능

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래  부모 이외의 

어른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

, 정서 , 인지 , 심리  발달을 포함한 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장소이다(An et al., 2013; 

Pastore, Perkins, Santinello, & Vieno, 2007). 이

게 발달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 학

교에 한 응 수 은 아동의 반 인 생활

에 한 만족도에도 높은 향력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된다(Kim & Lim, 2013). 그 에서도 학

교에서의 정 인 래 계와 교사 계는 아동

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 

2013; Moon, 2005).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학교 응 역시 

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 내

 특성인 자아 련 변인들의 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

서 자아개념(Jang & Ahn, 2013; Lee & Lee, 

2008; Lee & Lee, 2009)과 자기효능감(Kim, 

Han, & Cho, 2013; Kim, Jung, & Lee, 2003; 

Kim & Yi, 2011)  자아탄력성(Kwak & Seo, 

2011; Lee, 2011; Lim, 2010; Song & Kim, 

2011)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응 이라

는 결과가 일 되게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령기 아동  청

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자아 련 변인과 학교

응으로부터 향을 받으며, 학교 응 역시 자아 

련 변인들의 향을 받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부분의 연

구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계를 단편 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으며, 변인 간 유기  계 

 상  요도와 경로를 종합 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아동의 자아 련 변인들인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 응이 생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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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족도에 미치는 향과 계경로를 모형화하여 

통합 으로 살펴보고, 학교 응과 생활만족도

에 한 자아 련 개념들의 상  향력을 

확인하여, 학교 응  생활만족도 향상을 한 

보다 효과 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얻고자 한다. 특히 학업 스

트 스  래 계의 비 이 높아지며 학교

응  생활만족도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는 등학교 5, 6학년을 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이 의 보다 방 , 보편  개입 

략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교육, 심리, 복지 등

의 분야에서 지향하는 바가 방  차원의 보

편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임을 고려

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의 가설 경로들을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첫째, 아동의 자아개념은 생활만족도(Terry 

& Huebner, 1995)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Lee & Lee, 2009)과 자아탄력성(Lee 

& Won, 2013), 그리고 학교 응(Jang & Ahn, 

2013)을 통해 간 으로도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

력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발달심리

학  에서의 자아 발달단계를 근거로 한다. 

발달심리학에서의 자아 발달과정을 정리해보

면, 생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심리기능의 미분

화 상태에서 자아가 확립되기 시작하며, 이후 3

년에서 5년 사이에 언어능력의 발달과 함께 사

고과정도 크게 발달하면서, 자신에 한 인지  

인식을 통한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본다(Noh & Kang, 2003). 그리고 다음 6년에서 

8년까지 사회  집단에서 타인과의 계 속에

서의 자아개념을 확립해 가며, 학령기 이후 타

인과 동 이며, 경쟁 인 활동 가운데, 자신

의 능력에 한 평가를 통한 자기효능감을 보

다 명확히 형성하게 된다(Noh & Kang, 2003; 

Song, 1997). 이후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자아의 

발달로 인해  더 자율 인 활동을 선택하

고, 욕구와 충동을 합리 이고 효과 으로 조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Wigfield, Eccles, 

MacIver, Reuman, & Midgley, 1991). 물론 자아

의 발달은 특정한 발달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 인식  측면과 기

능  측면이 맞물려 통합 으로 이루어지는 과

정이다(S. Kim, 2012).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라 보다 으로 강화되는 자

아의 측면에 을 맞추어, 자아개념이 자기효

능감(Lee & Lee, 2009)과 자아탄력성(Lee & 

Won, 2013; Yoon & Lee, 2009)에 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수용하 다. 이에 

따라 가장 먼  확립되어 자아 발달의 근간이 

되는 자아개념이, 이후에 보다 견고해지는 자

기효능감과 자아의 기능  차원에 해당하는 자

아탄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 다. 

둘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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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 2011)에 직 인 향과, 자아탄력성

(Yoo et al., 2011)  학교 응(Kim et al., 2013)

을 통해 간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

다.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계에 해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을수록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유

연하게 응하는 처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았

으며, 이와 련해 Martin과 Marsh(2006)는 자기

효능감과 스트 스, 부정 인 경험이 자아탄력

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한 Martin과 Marsh(2008)는 종단연구를 통해 청

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서 언 한 발

달심리학  에서의 자아의 발달과정에 

한 이론과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

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경로를 설정하 다.

셋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생활만족도(Kim 

& Lim, 2013)에 직 인 향과 함께, 학교

응(Song & Kim, 2011)을 통해 간 으로도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자아탄력성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향을 받는 것으로 계를 설정하 다. 일부 연

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자아개념 는 자기효

능감과 상호작용하는 변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

으나(Lim & Yoon, 2013), 많은 연구에서 자아탄

력성이 자기조 인 기능에 핵심 인 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에 향을 받으며(Bandura, 

1997; Maddux, 1995; Sung & Lee, 2008), 자아

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향을 미

친다(Lee & Lee, 2009; Lee & Won, 2013; Yoon 

& Lee, 2009)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련 이론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토 로 자

아탄력성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으로부터 

향을 받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래  교사와의 계, 학업  

학교라는 사회에 한 응수 이 생활만족도

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

로(An et al., 2013; Kim & Lim, 2013; Lew, 

2013) 아동의 학교 응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이상의 경로에 한 검증을 통해 아동의 자

아 련 변인들  학교 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 간 인 향과 함께, 학교 응  

생활만족도에 한 자아 련 변인들의 상  

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 련 변인들과 학교

응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

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 련 변인들과 학교

응은 생활만족도에 어떤 경로

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아 련 변인들의 학교 응  

생활만족도에 한 상  향

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C 등학교와 Y 등학

교 5, 6학년 582명을 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의 자

료를 제외한 564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

상의 지역, 학년,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서울 322명(57.1%), 경기 242명(42.9%), 5

학년 296명(52.5명%), 6학년 268명(47.5%),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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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98명(52.8%), 여아 266명(47.2%)으로 확인

되었다.

2.연구도구 

1)자아개념

이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스스로에 한 생

각과 느낌 등을 포함해 자신에 해 지각된 모

든 견해(Jo & Lee, 2010; Song & Lee, 2005)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해 Lee와 Koh(2006)

의 ‘ 등학생용 자아개념검사’  일반자아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 다. 이 검사는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  척도로 총 은 8～40  사

이의 분포가 가능하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개

념이 정 인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2)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이나 과제를 성공 으

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Bandura, 

1997; Farber, 2000; Marshall, 1991)으로 정의되

며, Kim(2002)이 개발한 ‘학업동기검사’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 다. 총 26문항으

로,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 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

를 잘 마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의 Likert식 5  

척도이다. 총 은 26～130  사이에 분포하며, 

총 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89로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확인되었다. 

3)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  문제 상황에서 융통

성 있게 심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응하는 기능

 유연성(Brooks, 2006; Brooks & Goldstein, 

2001)으로, Hwang 외(2010)가 제작한 ‘ 등학생

용 한국아동성격검사’의 자아탄력성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총 19문항이며 Likert 5  

척도로 19～95 까지의 수 분포가 가능하다. 

‘기분이 나쁠 때가 별로 없다’, ‘나는 늘 기분이 

좋고 활발하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심리  문제에 

한 처능력이나 응잠재력을 나타내는 자

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Cronbach's α는 

.89로 신뢰할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4)학교 응

아동의 학교에서의 응정도를 확인하기 

해 Lee(2001)와 Cho(1999)의 학교생활 응 척

도를 Kim(2002)이 수정, 보완한 ‘학교 응 척

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교사 계 응, 교

우 계 응, 학교수업 응, 학교규칙 응의 4개 

하 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방식의 5  척도이며, 총 의 범 는 20～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로 측정한 문항 내  

일치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5)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자신의 삶에 한 주  안녕

감, 즉 자신의 재 생활에 해 지각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aek, 2004; Cha, 2001), 

Huebner(1994)의 아동용 다면  생활만족도 검

사를 Lee와 Lee(2005)가 우리나라 아동의 실정

에 맞게 수정, 번안한 아동용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친구만족도, 학교

만족도, 가족만족도, 자아만족도, 환경만족도의 5

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아 련 변인들과 학교 응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7

- 49 -

자신과 련된 지각이나 평가 등과 련된 부분에 

을 맞추고자 주거환경 등의 물리  환경에 

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환경만족도를 제외한 4개 

요인을 사용하 다. 친구만족도 8문항, 학교만족도 

8문항, 가족만족도 7문항, 자아만족도 5문항, 총 28

문항의 Likert식 5  척도로, 총 은 28～140 의 

분포가 가능하다.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94로 높은 

신뢰도를 보 다. 

3.연구 차

서울과 경기 지역의 등학교에 화로 연구

의 목 과 취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그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의 C 등학교와 경기 지

역의 Y 등학교에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 다. 

자기보고식 질문지 실시에 앞서 연구자가 교사

의 도움을 받아 각 학 에 들어가 아동들에게 

조사의 목 과 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 으로 

설명하 으며, 그 자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바

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4.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해 SPSS 20.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단일차원성 변수인 자아개념, 자아탄

력성, 자기효능감에 해 자료의 비정규성 수 을 

낮추고 모형의 합도를 높이기 한 목 으로 탐

색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 으며(Bandalos, 2002; Seo, 2010), 측정

변수의 평균, 표 편차  변수 간 상 행렬 확인

을 해 기술통계와 Pearson 률상 계 분석

을 실시하 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ML)으로 연구모형에 한 

측정모형 확인과 구조회귀모형 추정의 2단계 

근법(two-step approach)으로 모형의 합도와 모

수치를 추정하 다. 모형의 합도는 χ2,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를 통해 평가하 으며, 간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

스트랩 차(bootstrapping)를 통해 확인하 다. 추

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와 간 효과의 유의성은 

.05 수 에서 검증하 다.

Ⅲ. 결과분석

1.기 통계  측정변인간의 상호상 계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탐색에 앞서 변인 간 인과

계의 검증 가능성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

기 해, 평균, 표 편차  변인별 왜도와 첨도

를 통한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하고 변

인 간 상호상 계를 확인하 다. 먼  기 통

계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은 평균 3.73(SD = 

.87), 자기효능감은 3.43(SD = .76), 자아탄력성

은 3.83(SD = .85), 학교 응은 3.43(SD = .71) 생

활만족도는 3.43(SD = .73)으로 확인되었다. 그

리고 측정모형 하의 지표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

수들의 단변인별 왜도는 -.01에서 -.82, 첨도는 

-.05에서 -.86으로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가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 계 검증 결과(Table 1 참조) 모든 변인

들 간에는 .46에서 .77의 유의한 정  상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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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 and basic statistics (N = 564)

Self concept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Self efficacy .50**

Ego resilience .61** .46**

School adjustment .69** .65** .65**

Life satisfaction .62** .53** .67** .77**

M(SD)　 3.73(.87) 3.43(.76) 3.83(.85) 3.43(.71) 3.43(.73)

Skewness　 -.23 -.12 -.48 -.21 -.82

Kurtosis -.45 -.16 -.58 -.72 .31

**p < .01.

음이 검증되었다(p < .01).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 우도추정방법을 용하여 모형의 

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고 변인들 간 계경

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2.구조방정식모형 탐색

1)측정모형의 검증

Kline(2011)이 제안한 2단계 근법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를 탐색하기에 앞서, 확인  요

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합도  수렴-변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Table 2 참

조), 측정모형의 모형 합도는 RMSEA .10 이

하, CFI .90 이상, TLI .90 이상으로 모두 기 에 

합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2000). 다음으로 수렴타당도 검증을 해 잠재

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표 화된 요인부하량

를 검토한 결과, 잠재변인에 한 지표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8 이상으로(p < .001) 높게 

나타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 을 충족시

켰다(Moon, 2009). 즉, 지표변수들이 각각의 잠

재변인을 타당하게 반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변별타당도에 있어서도 잠재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53에서 .80의 분포를 보 으며, 이는 

상 계수 .85 이하로 잠재변인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변별타당도

의 증거로 합하다(Moon, 2009). 이 게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 으로 정

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연구모형을 통한 변인 간 인과  계경

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2)구조회귀모형의 검증

다음으로 통계  연구모형에 한 검증을 실

시하 다(Table 3 참조). 우선 구조회귀모형의 

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를 비롯한 합

도가 모두 양호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

로 연구모형의 경로별 모수치들의 통계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개념의 생활만족도에 

한 직 경로,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한 

직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결과모형

의 변인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

아개념으로부터 28%, 자아탄력성은 자아개념

과 자기효능감으로부터 55%, 학교 응은 자아

개념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으로부터 75%, 

생활만족도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

성, 학교 응으로부터 총 72%의 설명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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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and model fit (N = 564)

Parameter Standardized estimates

Self concept →

sc1 .70***

sc2 .80***

sc3 .91***

sc4 .84***

Self efficacy →

se1 .77***

se2 .80***

se3 .82***

se4 .83***

Ego resilience →

sr1 .77***

sr2 .76***

sr3 .58***

sr4 .80***

School adjustment →

Relationship with teachers .87***

Relationship with peers .86***

Classes .86***

School rules .86***

Life satisfaction →

Peer satisfaction .90***

School satisfaction .92***

Family satisfaction .90***

Ego satisfaction .93***

Model fit：χ2 
= 751.38 (p < .001), RMSEA = .08(.06∼.09), CFI = .94, TLI = .93

***p < .001.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 직, 간 인 효과를 통한 계 양상

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2 

참조). 첫째,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β = .53, p < .001)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에

는 직 인 향(β = .59, p < .001)과 자기효능

감을 부분매개로 간 인 향(β = .12,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응에 해서

는 직 인 향(β = .30, p < .001)과 자기효능

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를 통한 간 인 향

(β = .44, p < .01)을 미치며, 생활만족도에 해

서는 직 인 향 신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 응을 통한 간 인 향(β = .66,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

감은 자아탄력성에 해 직 인 향(β = .23, 

p < .001)을 미치며, 학교 응에 해서는 직

인 향(β = .39, p < .001)과 함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 인 향(β = .0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해서는 자아개

념과 마찬가지로 직 인 향 신,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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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Figure 2> Estimates of standardized parameter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과 학교 응을 매개로 한 간 인 향(β = .34, 

p < .01)이 확인되었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학교

응에 직 인 향(β = .33, p < .001)을 미치

며, 생활만족도에 해서도 직 인 향(β = 

.37, p < .001)과 학교 응을 통한 간 인 향

(β = .17,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응은 생활만족도에 한 높은 

수 의 직 인 향(β = .54, p < .001)을 미치

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첫째,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과 자

아탄력성에 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자아

탄력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그

리고 이 세 변수는 학교 응에 직,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아개념

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자아개념

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

지고, 이상의 자아 련 변인들의 수 이 높을

수록 학교 응 수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에 해서는 자아탄

력성과 학교 응이 직 인 향을 미치며, 자

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학교 응과 자아탄력성

을 통해 간 으로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 학교 응 수 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특히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 응과 자아탄력

성인 것으로 밝 졌다. 

다음으로 학교 응과 생활만족도에 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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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ized estimations of structural regression model and model fit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elf concept

→ Self-efficacy .53 .53*** -

→ Self-resilience .71 .59*** .12**

→ School adjustment .74 .30*** .44**

→ Life satisfaction .66 - .66**

Self efficacy

→ Self-resilience .23 .23*** -

→ School adjustment .47 .39*** .08**

→ Life satisfaction .34 - .34**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33 .33*** -

→ Life satisfaction .54 .37*** .17**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54 .54*** -

SMC：Self efficacy = .28, Ego resilience = .55, School adjustment = .75, Life satisfaction = .72

Model fit：χ2 
= 751.46 (p < .001), RMSEA = .08(.07～.08), CFI = .94, TLI = .93

**p < .01. ***p < .001.

련 변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응에 한 직 인 향은 자아개념, 자

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β = .39)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아탄력성(β = .33), 자아

개념(β = .3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 인 

향까지 포함한 체 향력의 크기로는 자아

개념(β = .74), 자기효능감(β = .47), 자아탄력성

(β = .33)의 순으로 높은 향력을 보 다. 둘째, 

생활만족도의 경우 학교 응(β = .54)과 자아탄

력성(β = .37)이 직 인 향력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직 인 향  간 인 

향을 모두 포함한 체 향력의 경우 자아개념

(β = .66), 자아탄력성(β = .54)과 학교 응(β = 

.54), 자기효능감(β =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아 련 개념  학교 응에 직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신

의 능력에 한 신념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며, 생활만족도에 직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트 스 상황에서 이 의 응

수 으로 복귀하는 자아의 기능  측면인 자아

탄력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 인 

향력은 물론 간 인 향력까지 종합 으

로 살펴볼 때, 학교 응과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개념이 다른 자아 련 변

인에 선행되는 것은 물론, 자아개념이 정 일

수록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 응 수

이 높아져 생활만족도 한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의  결론

이 연구는 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아개

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 응  생

활만족도 간의 계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모형

화하여,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한 효과

인 개입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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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

교 응은 모두 직, 간 으로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에서 

특히 사회  변인인 학교 응은 아동의 생활만

족도에 직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등학고 고학년을 상

으로 한 Kim과 Yi(2011), An, Lee와 Lim(2013)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학교

응은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한 향을 완 매개하고, 자아탄력성을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응은 그 자체로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아 련 변인들로부터 향을 받

아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게 학교에서 정

인 래 계와 교사 계를 경험하고, 학교수

업과 규칙에 응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인 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 응에 한 극 인 심과 구체 이고 

실제 인 개입의 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즉, 

방  차원에서 아동의 학교 응상태를 검

하고, 부 응 양상을 보이는 역에 한 개별

화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학교 부 응 아동의 학

교 응을 돕기 한 구체 인 심리 응 지원방

안 등은 아동의 학교 응은 물론 생활만족도까

지 높일 수 있는 효과 인 개입 략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 응 변인과 함께 자아 련 변인 

가운데서는 자아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은 상황  요구나 스트 스가 많은 환경에서 

성공 인 응을 해 자아통제수 을 조 할 

수 있는 메타 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Block 

& Kremen, 1996), 심리내  변인인 자아탄력성

이 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 청소년을 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Lim(2010)  Kim

과 Lim(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다. 환언하면 자신에 한 정  인식이나 능

력여부보다 심리내  역량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낙 으로 바라보고 효율 으로 극복

하고자 하는 통제력과 유연성의 정도가 생활만

족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

탄력성 증진을 한 심리내  개입 자체가 아

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한 근본 이고 효

과 인 개입방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 융

통성이나 유연성, 감정 조 능력 등을 포함한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목 으로 하는 심리교육 

 집단상담 로그램 등이 효과 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 련 변인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

는 학교 응에 한 직 인 향력의 크기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순으로 확인

되었다.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아

동의 학교 응과 련해 주의깊게 연구되는 변인

들로, 세 변인 모두 직, 간 으로 학교 응에 

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일반

인 견해들과 일치한다(Jang & Ahn, 2013; Kim 

et al., 2013; Song & Kim, 2011). 주목할 부분은 

직 인 향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다른 변

인들에 비해 보다 큰 비 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Bandura, 1997), Jung과 Lee(2009)는 자

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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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며 실 수용감이 뛰어나 사회나 학

교생활에 잘 응한다고 보고하 다. 자신의 능

력과 련된 신념인 동시에 능력의 발휘와 성취

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사회  계에

서의 응  다양한 문제해결 기술과 성취를 요

구하는 학교 응에 보다 하게 계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한 정

 인식과 안정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심리  개입 략이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궁극 으로는 학교 응 수 의 향상에도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아개념은 직 인 향과 간 인 

향을 모두 포함하여 볼 때, 학교 응과 생활만

족도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응 이며(Jang & Ahn, 2013; Kim & 

Heo, 2004),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들을 지지한다(Leung & Leung, 1992; Terry & 

Huebner, 1995).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학교 응

에 한 자아개념의 직 인 향력은 자기효

능감이나 자아탄력성에 비해 낮은 수 이었으

며, 생활만족도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는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아 련 변

인들 간의 유기  계와 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

성에 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역시 자아탄력

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

개념은 자신에 련된 개인  사고와 느낌의 총

체이며,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특히 

환경  강화와 요한 타인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Kim, 2004). 한 자기 존재의 본질이나 

치, 역할 등을 악하여 생활에 응하게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Yoon & Lee, 2009). 이

게 인식 , 기능  총체의 특성을 지닌 자아개념

은 보다 세분화된 측면의 자기효능감과 자아탄

력성의 작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아개념의 내용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

력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기 나 신념과 련된 자기효능감이 발달

하며(Lee & Lee, 2009), 자신의 사회  행동역할

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응을 한 기능  특

성인 자아탄력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Lee & Won, 2013; Pajares & Schunk, 

2005). 나아가 자아개념의 향을 받는 자기효능

감은 자신의 능력에 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

감을 형성하고 증진시키는데 작용하면서 심리

 응과 련된 자아탄력성 형성에 향을 미치

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emers, Hu, & Garci, 

2001; Moon, 1999; Sung & Lee, 2008). 종합 으

로 볼 때, 자아개념은 이러한 련변인들과의 유

기  계에서 가장 선행되는 개념이며, 자아 

련 변인들의 향상을 통해 궁극 으로 아동의 건

강한 발달과 응에 근본 인 향을 미치는 개

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생후 3년경부터 형

성되는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

의 련 변인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은 물

론, 학령기 이후의 학교생활, 생활만족도 등의 

사회 응에도 향을 미치는 핵심기제인 것이

다. 이는 거시 , 방  차원으로 근한다면 

정  자아개념 형성을 한 지속 인 노력이 

아동의 학교 응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다 

근본 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학교 응,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해 모두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생활만족도의 직 인 

향상을 해서는 학교 응과 자아탄력성, 학교

응을 높이기 한 직 인 개인은 자기효능감, 

자아의 성장과 잠재  응수  향상을 한 보

다 근본 인 차원의 근은 자아개념으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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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기 인 목표에 따라 선별 인 략을 모색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 을 밝히고 후속연

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

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어들면서 생

활만족도  응과 련된 문제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등학교 5, 6학년을 상으로 선정하

다. 그러나 자아개념  생활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Changa, McBride-Changa, Stewartb, & 

Aua, 2003) 학령기 기부터 청소년기 이후까지 

상을 확 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 련 변인들 간의 계를 설정하고 경험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 다. 이 연구의 결과

는 자아 련 변인들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역

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한 자아와 련된 많은 변인들  일부에 국

한된다. 향후 보다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자아 

련 변인들 간의 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을 한 보다 선별 이고 효과 인 개입방안 마

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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